
GIST아카데미, 정여울 작가 초청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3월 조찬포럼 특강

- ‘나를 돌보는 인문학 공부’ 주제로 일상에 지친 삶, 문학과 예술로 치유하는 시간 가져

- 베스트셀러 오른 저서 바탕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문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제시

▲ GIST아카데미가 오룡관에서 정여울 작가 초청 3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3월 26일(화) 오룡관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학비평가이자 에세이스트로서 문학과 예

술의 아름다움을 탐구해 온 정여울 작가를 초청해 3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

혔다.

<세계의 문학> 편집위원이자 문학평론가인 정여울 작가는 <문학이 필요한 시간>,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 <끝까지 쓰는 용기>, <그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의 저자이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살롱드뮤즈’ 연재를 비롯해 KBS 라디오 ‘정여울의 도서관’

과 네이버 오디오클립 ‘월간 정여울’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정 작가는 ‘나를 돌보는 인문학 공부’를 주제로 인문, 역사, 심리학, 철학 등 다

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현대인에게 ‘진정한 나’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질문을 통해 

일상에 지친 삶을 문학과 예술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정 작가는 이날 강연에서 본인의 저서인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 <문학이 필요

한 시간>을 바탕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문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을 제시

했다.



“나는 어떤 그림을 좋아할까?”에 대한 질문으로 강연을 연 정 작가는 보는 순간 

마음에 스며 늘 곁에 두고 싶은 그림, 이유도 없이 마음에 번지는 그런 그림을 ‘인

생 그림’으로 부를 수 있다며, 저마다의 ‘인생 그림’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해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학은 이야기와 이야기를 통해 수혈받은 사랑과 희망의 언어를 가득 담은 

편지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문학이 가

진 힘을 강조했다.

정 작가는 위대한 예술 작품은 마음속에 ‘자기만의 독립적인 방’을 만들어 주며, 모

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와 이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마다 예술 작품이 만들

어 준 ‘마음의 치유 공간’을 통해 힘을 얻었던 경험을 진솔하게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가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문학을 통해 매

일매일 편지를 쓰는 이야기꾼”이라며, “답장이 전혀 없는 그 모든 순간에도, 독자

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언어가 와 닿을 그날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날 강연을 마

무리했다.

GIST아카데미는 GIST의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2010년 개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3 ․ 5 ․ 6 ․ 9 ․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아카데미 동문 및 지역기업 임

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을 개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오는 9월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GTMBA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여 최신 과학기술과 글로벌 경영학 이슈 등을 주제로 순천

시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